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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자료는 춘천교대 학생들을 위한 수업 자료입니다.
2. 수업 자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3. 타인과의 공유 및 배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4. 오직 학습(공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법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성대: 이면우 각석



제10강. [특강] 첨성대 문제

10-1.우리 歷史 속의 科學이 있을까?
 하늘의 과학?

10-2. 瞻星臺- 별을 보는 대(곳)
 천문대인가?
 얼마나 연구되었는가

10-3.  맺음말
 논문을 읽자(우리는 전문인이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12.~1987.6.)  사회과 교과서



10-1. 우리 역사 속의 과학  하늘의 과학

• 한국 인도 수교 30주년 기념우표(2003년)

2003.12.10. 발행

신라의 승려 혜초는 왕오천축국전을 통해 인도의 문화와 종교, 풍습을 전
했다. 예로부터 불교 문화의 교류 등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온 한국과 인
도는 1973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
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IT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더욱 더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
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인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천문대인
경주첨성대와 잔타르 만타르를 소재로 공동우표를 발행한다. 

경주첨성대
경주첨성대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천문관측대로, 받침대 역할을 하
는 기단부(基壇部) 위에 부채꼴 모양의 돌로 술병 모양의 원통부(圓筒部)
를 올리고 맨 위에 정(井)자형의 정상부(頂上部)를 얹은 모습이다. 옛 기록
에 의하면 사다리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늘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는 경주첨
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당시
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로 국보 31호로 지정되어 있
다. 

잔타르 만타르
인도 최대의 천문대인 잔타르 만타르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와이
자이 싱 왕에 의해서 1727년부터 1728까지 2년에 걸쳐 자이푸르에 세워
졌다. 별자리와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 등을 관측하기 위해 천문학의 법
칙과, 적도의 위치, 위도와 경도를 고려하여 세워진 석조 건축물 잔타르
만타르는 거대한 해시계와, 고도계, 고도방위계, 아스트롤라베(천문관측기
구), 육분의(六分儀) 등 다양한 관측기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곳에서
측정되는 시각은 현재까지도 인도 표준시와 큰 오차가 없을 정도로 옛 인
도인들의 과학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출처>  인터넷 우체국



10-2. 첨성대란 무엇인가?

첨성대에 대한 생각들
생각나는 것을 5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①:
②:
③:
④:
⑤:



첨성대의 여성성: 새로운 해석

하지만 실체에 가장 근접한 설은 우물설이라고 생각한다. 외형상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 우물은 풍요, 생명, 다산, 신성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첨성대에서 우물의 더 중요한 의미는 성스러운 조상의 탄생이다. 우물은
여성의 산도(産道)와 닮았으며 우물 유구에서 씨만 남은 상태로 자주 발견되는 복숭아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
세와 알영부인의 탄생 설화에 우물이 등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 월성(月城)에 큰 별이 떨어지면서 선덕여왕은 죽었고 그 후로 첨성대의 의미는 급속히 잊혀지기 시작했다. 성골 중고 왕실도 진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끊기면서 사람들의 망각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정연식(서울여대 사학과 교수)

[출처:  “선덕여왕과 첨성대의 순은 진실”, 노컷뉴스, 2009년 9월 23일자]

http://kr.news.yahoo.com/sports/golf/view?aid=200909231507222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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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성대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이다:  와다 유지(和田雄治, 1910, 1917)
• W.C. Rufus(1936)  Astronomy in Korea, p.13.

1910년판, 35쪽

1917년판, 148쪽.

An outstanding event was the construction in 647 
of the observatory which stands to-day to honor 
Queen Sun-dok 善德女王 under whose reign it was 
elected. ...... 

Claim was made over twenty years ago that it is 
the oldest structure in the world extant and intact built 
solely for observational work. 





J. Needham(1959).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3. 297-298 .
This is the Chan Gsing Thai(瞻星臺) at Kyungju near the south-east 

coast, which was built in the reign of Queen Sondok(善德) of Silla(+632 
to +647). Standing about 30 ft. high, the stone bottler-shaped structure 
has one large  window facing the pole-star and carried at the top a 
wooden platform for an armillary

sphere and for the nightly observers. 



[역사 기록 속의 첨성대]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 別記云, 是王代鍊石築瞻星臺
 <高麗史> 권57, 地理志 2, 新羅 善德女王 所築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50) 

慶尙道 慶州府 瞻星臺條 瞻星臺。【在府城南隅, 唐太宗貞觀七年癸巳, 新羅善德女王所築。 累石爲之, 上
方下圓, 高十九尺五寸, 上周圓二十一尺六寸, 下周圍三十五尺七寸。 通其中, 人由中而上。】
 당 태종 정관7년 계사년 : 633년 축조설(?) 

 <三國史節要> (서거정 등) 1476년 완성 : 647년에 첨성대를 세웠다고 함.
 <東史綱目>, 제3권하 , 안정복, 1774년 완성

정미년 신라 선덕여주 16년ㆍ진덕 여주(眞德女主) 원년, 고구려 왕 장 6년, 백제 왕 의자 7년(당 태종 정관
21, 647)  647년 축조설

○ 신라에서 첨성대(瞻星臺)를 만들었다.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축조하였는데, 위는 방형(方型)이고 밑은 원형(圓型)이며 그 속은 비어 있는데, 사람
이 그 속으로 통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높이가 19척(尺)으로 천문(天文)을 관찰하고 분침(氛祲 요망스런 기
운)을 살펴보는 곳이다. 지금 경주부(慶州府) 동남 3리(里)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1권, 경주부 고적 (1530년 출간)

瞻星臺, 在府東南三里, 善德女王時, 鍊石築臺,上方下圓, 高十九尺, 通其中, 人由中而上下, 以候天文. 



[무엇이 문제인가?]

 해방 이후 사학자들은 첨성대를 최고의 천문대로 보았다.

 전상운(1964)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천문의기, [고문화],3, 21-22.

상설천문대가 아닐 것이다.

측경대 역할, 특설 천문대, 개방식 돔(?)

[토론회]
1차 토론회(1973년):  과학사학회지 창간호

2차 토론회(1979년): 소백산 천체관측소, 첨성대재론

3차 토론회(1981년): 경주에서…….

4차 토론회(2009년):     KAIST



[주장 1]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수미산(?)/ 영성단(?)

 제단설, 수미산설
이용범(1974), 첨성대존의, 진단학보
박성래(1980), 영성단설, 과학사학회지



[사진자료} 수미산 그림/ 첨성대와 겉모습이 일단 비슷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윗부분이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다.
[그림 자료] 첨성대에 오른 모습.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진이다. 그러나

첨성대를 커다란 도움 없이 쉽게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사진이기도 하다.



[주장 2] 첨성대는 규표 등 다목적 관측시설이다.          전상운(1964)

周公測景臺(723년 건축)
첨성대옛 사진.



[주장 3] 수학적 상징: 주비산경설
김용운(1974), 첨성대소고, 역사학보, 64, 95-114. 



[주장 4] 상설관측시설 즉 천문대다!(특히 옥상에서 관측했다)

남천우(1987)
첨성대 이설의 원인

나일성(1981)
진북에 대해 19도 차이
연세대 천문대 경우…   22m * 2.2m
작은 관측기구 사용

박흥수(1979)
지자기반영설, 정자석은 약 13도, 기단부는 약 16도
 고려 성종 때 정자석 변경
지자기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
난해 9월 13일 오전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주 첨성대
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경북
일보 자료사진.(2016.09.12.)



<잠깐> 문화재를 아낍시다!

1921년 신유년
1930년대 수학여행 2017년 08월 05일 자정무렵



1937년 수학여행
호주 선교사 촬영
1960년 수학여행 사진 등

 문화재를 아낍시다!~



[주장 4-2] 첨성대 옥상에서 관측했다.



소결: 첨성대는 별을 쳐다보는 대, 당연히 천문대이다!

개성 천문대 사진

관상감 관천대(조선총독부 관측소의 일용편람
[1913년]에 수록된 사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과학문화재를 든다면 그 중에서 으뜸이

첨성대일 것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금속활자, 자격루, 측우

기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논의를 좁혀 우리나라 천문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전형적인 소재는 첨성대가 될 것이

다.

첨성대는 통일 신라 선덕여왕이 통치하던 시절(632-647)에 경주

에 세워진 것으로, 현존하는 천문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

다. 현재 소백산에 세워진 국립 천문대에 가면 첨성대 모양을 한

건물 위에 돔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망원경이 장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첨성대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옛날의 천

문대였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성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첨성대가 과연 하늘을 관측할 수 있

었던 천문대였느냐 하는의문이다. 아울러 첨성대가 정말로 세계

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였는가 하는 점도 의문점으로 제기된다.



< 첨성대가 천문대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

1960년대에 이르자 첨성대는 별을 관측했던 상설 천문대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주장을 요약해보면 다

음과 같다.

과학사학자 전상운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천문의기”라는 논문(1964)에서 첨성대를 태양의 그림자를 측정하여 동지를 결정하거나 시간

을 결정하는 규표(gnomon)의 역할을 한 다목적 관측대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첨성대의 내부 구조가 조

잡하여 내부에서의 관측 활동이 부적당하다는 점, 중국 당나라 때 세워진 주공측경대나, 원나라 때에 세워진 거대한 관측대가 모두 규표

의 기능을 한 관측용 탑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첨성대 꼭대기에 있는 정자석이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첨성대는

방위와 자오선의 표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내부나 그 정상에서 관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여러 목적

을 가진 관측대라고 본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김용운은 “첨성대는 누구와 일하였을까”라는 논문(1974)에서 첨성대가 실제로 천문을 관측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

니며, 다만 수학 및 천문학에 관한 당대의 권위서였던 <주비산경(周髀算經)>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축조한 수학적인 상징물이

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첨성대가 천문대일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한 주장은 이용범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는 “첨성대존의”라는 논문(1974)에서 첨

성대는 불교의 우주관인 수미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제단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첨성대가 천문대였을 것이라는

기존이 해석을 뒤흔드는 주장이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남천우는 이른바 주비산경설과 수미산설을 모두 거부하고 첨성대의 구조로 볼 때 사람들이 충분히 아래위로 오르내리며 하늘

을 관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도움 없이 남쪽에 난 문을 통해서 첨성대의 윗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첨성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첨성대는 당연히 우리 선조가 세운 천문대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이 볼 때 첨성대가 과연 천문
대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첨성대는 천문대로서 충분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의 천문학과 오늘날의 천문학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생
각할 필요가 있다. 즉 첨성대가 건설될 당시의 천문대와 오늘날의 천문대 역할은 분명히 달라진다. 오늘날의 천문
학이나 통일 신라 시대의 천문학이 하늘에 떠 있는 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틀림없으나, 천문을 관측하는 목
적은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천문학은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변괴(예를 들면 일식이나 월식뿐만 아니라, 혜성의 출현, 별똥별 등
의 관측)를 관측하거나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반면에 오늘날의 천문학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
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무한한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진리를 탐구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천문대가 반드시 오늘날과 같이 돔 구조를 한 천문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당시로서는 굳이 평지보다 불과 10m정도 높은 첨성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문을 관측할 필
요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오히려 평지에서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첨성대의 꼭대
기가 좁다던가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상설 천문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 더욱이 사람이
오르내리며 관측을 했다는 주장은 첨성대가 건조된 지 1000여년이 지난 조선시대에 와서 나온 기록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첨성대는 무엇일까? 첨성대는 글자 그대로 ‘별을 쳐다보는 대’로서 틀림없는 천문대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별을 보고 관측을 했던 그 주변의 보조 건물들은 모두 없어졌을 것이고, 다만 돌로 만든 첨성대만 현존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면 충분히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현재 개성에 남아있는 고려 시대의 천문대도 현재 돌기둥만 남아있다. 심지어는 조선시대에
설치한 관천대도 현재 돌만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보다도 더 오래된 첨성대도 돌만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사항: 첨성대 관련 우표 발행의 역사(1)

1946.10.05.
1948.10.01

1956.12.04. 1957.06.15



참고사항: 첨성대 관련 우표 발행의 역사(2)

1978. 9. 13.

1983.03.15.

1986. 4. 21.

1995. 9. 13

2008.8.7.

2013.11.11.



10-3. 맺음 말

 첨성대의 가치
1) 기록이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천문대로서 가치가 있다.)
2) 첨성대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우리 역사 속의 과학
1) (과학문화재, 선현)를 해석할 때 당시 상황에 근거한 역사적 해석 역시 필요하다.
2) 역사는 사실(史實)이고 사실(事實)이다. 
3) 역사는 해석(解析)이다.
 (과학을 빙자한) 쇼비니즘을 경계해야 한다. 
 (문헌, 권위를 빙자한) 식민사관을 경계해야 한다. 

성여신 선생 한시, 첨성대, 이면우 각석


